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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각 지역 및 국가 간
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
라 다양한 관광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취향
이 세분화되고 욕구가 고도화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Jin et al., 2022). 이를 확보하기 위해 관광산업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광이 아닌 특수목적 관광
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2024b).

이러한 맥락에서 체험 관광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 관광은 관광객이 스포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

여 신체적·심리적 만족을 얻고,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관광 형태로 정의된다(Filiz & Demirhan, 2024). 최근 관광객
들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경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골프 
투어나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능동적인 체험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
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Cho, 2023).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
는 2024년을 스포츠 관광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년 대비 약 
140%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스포츠 관광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CST, 2024a).

이처럼 스포츠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 스포츠 관광은 독특한 체험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2023
년 세계 스포츠 관광 시장 규모는 5,443억 8천만 달러로 평가되었으
며, 2024년에는 6,186억 9천만 달러, 2032년에는 2조 895억 8천
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Fortune 
Business Insights, 2024).

해외 스포츠 관광은 국내 스포츠 관광과는 다른 맥락으로 독특한 
체험 환경을 제공한다. 국내 스포츠 관광은 익숙한 언어, 문화와 사회
적 규범 내에서 스포츠를 경험하지만, 해외 스포츠 관광은 낯선 언어
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비일상적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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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다(Chow & Murphy, 2008).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관광
을 넘어 문화 간 상호작용,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하며 국내 스포츠 관
광이 제공하기 어려운 다른 요소의 체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광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정서적 연대감은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Chen et al., 2020).

관광객에게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포츠 이벤트나 참여형 활동을 통해 형성된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관광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긍정
적 인상으로 작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Morgan & Xu, 
2010). 이러한 경험은 해당 지역과의 정서적 연대감을 강화하여 재방
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Gou et al., 2020; Kang & Kim, 2022; Sangpikul, 2018).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연
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연대는 개인과 타인 간의 감
정적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며, 서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
는 데 기여한다(Hammarström, 2005; Jacobs & Allen, 2005). 사
회교환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대인 간 상호작용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익과 비용을 평가하며,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적 관계
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Cropanzano & Mitchell, 
2005).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객은 낯선 해외 환경에서 경험하는 언
어적·문화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관광 경험을 얻기 위해 주
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해외 스포츠 관광 연구에서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 영향은 스포츠 관광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스포츠 관광은 주로 참여스포츠
관광과 이벤트스포츠관광으로 구분된다(Gibson, 2003). 참여스포츠
관광은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기술 습득과 건강 증진을 목적
으로 하는 반면(Cohen, 1974; Frederick & Ryan, 1993), 이벤트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거나 
다른 관광객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Koenig-Lewis et al., 
2018), 이벤트스포츠관광에서 참여자 간의 교류가 경험에 더 큰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정서적 연대가 기
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이벤트스포츠관광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스포츠 관광의 특성에 따른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외 스포츠 관광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 관광은 유형별로 다른 특징이 있음에
도 이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 스포
츠 관광에서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각 스포츠 관광 유형
의 특성에 맞춘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해외 스포츠 관광 맥락에서 정
서적 연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억에 남는 관
광 경험의 매개 역할과 스포츠 관광 유형(참여스포츠관광 vs. 이벤트
스포츠관광)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정서적 연대와 기
억에 남는 관광 경험이 해외 스포츠 관광에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
는 주요 요인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스포츠 관광 연구의 발전
과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포츠 관

광 유형에 따른 정서적 연대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을 분석함으로
써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서적 연대와 사회교환이론

정서적 연대는 감정적 친밀감과 개인이나 집단 간 상호작용에서 느끼
는 감정적인 연결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감정으로 인
식된다(Hammarström, 2005; Wallace & Wolf, 2006). 정서적 연
대는 관광객 환영(Welcoming visitors), 정서적 친밀감(Emotional 
closeness), 공감적 이해(Sympathetic understanding)로 나눌 수 
있다(Woosnam & Norman, 2010). 관광객 환영은 지역주민의 관
광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
는 것에 대한 감사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은 지역주
민과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친근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교류 정도, 내면의 친근감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공감
적 이해는 지역주민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공통점, 그들의 생활 방식 및 문화의 
이해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은 인간 관계의 형성과 유
지가 상호 간 사회적·경제적 이익과 비용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는 이론이며, 이를 통해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Blau, 2017; Homans, 1958). 즉, 인간관계는 상호 간의 이익
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익이 비용을 초과할 때 유지 혹은 발전이 된다
는 것이다. 관광 분야에서 사회교환이론은 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Bimonte & Punzo, 2016; 
Eusébio et al., 2018; Wang & Chen, 2015). 관광지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 이익과 비용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득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지역주민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기 위해 긍정적 인식과 호의적 교류를 제공할 수 있고, 관
광객은 낯선 관광지에서의 심리적 안정, 즐거운 경험, 정보 등을 얻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이어 나갈 수 있다.

정서적 연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과 재방문의도

기억은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
행연구(Hoch & Deighton, 1989; Lehto et al., 2004; Wirtz et 
al., 2003)를 바탕으로, 관광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억에 남
는 관광 경험(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MT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관광객이 여행 중 
혹은 이후에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며, 이러
한 경험에는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거나 독특하고 흥미로운 활동
이 포함된다(Kim et al., 2012).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즐거움
(Hedonism), 새로움(Novelty), 지역문화체험(Local culture), 기분
전환(Refreshment), 의미(Meaningfulness), 참여(Involvement), 
지식습득(Knowledge)으로 구성된다(Kim et al., 2012).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 연대는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과 재방문의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정서적 연대는 상호 간의 교류로 만들 수 있는 경험공
동창출(Lee et al., 2024), 현장경험(An et al., 2022) 등 관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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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통해 느끼는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Jiang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연대의 하위 변인인 관광객 환
영, 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각 변인이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과 그 하위 변인들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
서적 연대 중 관광객 환영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즐거움(Han, 
2020), 참여(Aleshinloye et al., 202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Mansour and Ariffin(2017)의 연구에서는 관광객 환영이 심리적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즐거움, 기분전환, 새
로움과 같은 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
서적 친밀감은 지역주민의 삶, 관습 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
하여, 참여(Erul et al., 2020), 지역문화체험(Li & Wan, 2017), 지
식(Li & Wan, 2017)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감적 이해는 참
여(Aleshinloye et al., 2024; Erul et al., 2020)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Wang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공감적 이해가 영적 웰빙
(Spiritual well-being), 여가 웰빙(Leisure well-being)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보았을 때 삶에 대한 성찰, 중요성을 경험한 
변인인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Asimah et al., 2023), 관광행동의도(Joo et al., 2023)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관광객의 재방문의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
소로 작용한다. 특히, 관광지의 독특한 매력과 우수한 서비스 품질은 
기억에 남는 경험을 형성하며, 이는 재방문을 통해 동일한 관광지를 
다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장경
험(An et al., 2022),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Kim, 2018; Tiwari et 
al., 2022; Tiwari et al., 2023)은 재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정서적 연대는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 3.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매개효과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정서적 연대와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연대가 강화될
수록 관광객이 경험한 감정적 만족감이 높아지고(An et al., 2022; 
Jiang et al., 2024; Lee et al., 2022), 이는 관광지에 대한 재방문의
도를 증진시킨다(An et al., 2022; Kim, 2018; Tiwari et al., 2022; 
Tiwari et al., 2023). 또한, Jiang et al.(2022)의 연구에서는 중국
인 자원봉사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지역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정서적 연대와 지역 충성도의 관계에서 매
개효과를 보였다. 지역 충성도와 재방문의도는 지역에 대한 호감이라
는 공통된 요소와 상관관계를 보여(Stylos & Bellou, 2019), 유사한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정서적 연대와 재방문의도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과

스포츠 관광은 참여스포츠관광(Active sport tourism), 이벤트스포
츠관광(Event sport tourism), 노스텔지아스포츠관광(Nostalgia 
sport tourism)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Gibson, 2003). 
참여스포츠관광은 스키, 골프, 요트 등 관광객이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이벤트스포츠관광은 올림픽이나 스포츠 
리그와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를 관람하는 형태로 정의되
며, 노스텔지아스포츠관광은 특정 지역의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적 유
산이나 기념비를 탐방하는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Gibson, 2003).

스포츠 관광의 유형에 따라 관광객의 상호작용 방식과 정서적 연대
의 형성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Gibson, 1998). 특히, 참여스포
츠관광과 이벤트스포츠관광은 정서적 연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
형으로 지목된다. 참여스포츠관광은 관광객이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며, 신체적 활동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
다(Cohen, 1974; Frederick & Ryan, 1993). 이러한 참여형 관광
은 스포츠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활동 중 다른 참
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연대와 사회적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Jang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상호작용
은 주로 개인 간 관계에 국한되며, 관광지나 지역 사회와의 정서적 연
대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반면, 이벤트스포츠관광은 기술 습득
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응원 같은 간접적인 참여
를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강렬한 정서적 연대와 사회적 상
호작용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Koenig-Lewis et al., 2018; Lee 
et al., 2012). 즉, 참여스포츠관광은 개인적 교류와 성취 중심의 기술 
습득이 중심이 되고, 이벤트스포츠관광은 집단적 정체성과 감정 공유 
중심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스포츠관광보다 이벤트
스포츠관광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스포츠 관광 유형(참여스포츠관광 vs. 이벤트스포츠관광)은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Sport Tourism
Types

H5 H2 H3

H1

Note: H4 is Mediating Effecct

Emotional 
solidarity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Revisit 
Intention

Fig.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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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설문조사 전문 업체인 픽플리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해외 스포츠 관광을 경험한 관광
객으로 설정하였고,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데이터는 목적표집법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조사는 
본 설문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자들이 자기평가기입법을 통
해 응답하도록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총 304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
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한 총 30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측정도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측정도구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1. 정서적 연대
해외 스포츠 관광객의 관광지에서의 정서적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Woosnam and Norman(2010)이 개발한 척도를 기반으로, Chua et 
al.(2022)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활용하였다. 정서적 연대는 
관광객 환영, 정서적 친밀감, 공감적 이해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되며, 각각 4문항, 4문항,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설정하였다.

2. 기억에 남는 경험(MTE)
해외 스포츠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im et al.(2012)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기억에 남
는 경험은 7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된다. 각 세부요인의 문항 수는 

즐거움 4문항, 새로움 4문항, 지역문화체험 3문항, 기분전환 4문항, 
의미 3문항, 참여 3문항, 지식습득 3문항이며, 총 24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3. 재방문의도
해외 스포츠 관광객의 지역 재방문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Lam and 

Hsu(2006), Quintal and Polczynski(201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Stylos et al.(2016)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재
방문의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
인적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모형 적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df =2.218, CFI=.904, IFI=.905, 
RMSEA=.064, SRMR=.066로 나타나, 허용 가능한 모형 적합도 수
준을 나타냈다(Byrne, 1998; Hair et al., 1998; Hu & Bentler, 
1999). 확인적요인분석 과정에서 표준화 요인계수가 .60 미만이거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값이 .40 미만으로 해당 요인
에 대한 설명력이 낮은 문항들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Adaileh 
et al., 2020; Kline, 2023).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집중타당도와 판
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집중타당도는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값의 기준치인 0.7, 0.5를 충족하여(Fornell & Larcker, 1981), 집
중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판별타당도는 분산
추출지수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보다 클 때 확보되는데(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3개의 잠재변인 간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에서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N=301)

Demographic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157
144

52.2
47.8

Age

20s
30s
40s

Over 50s

126
131
31
13

41.9
43.5
10.3
4.3

Education

High school degree or 
lower

Undergraduate student
Undergraduate degree

Graduate student
Graduate degree

15

52
192
29
13

5.0

17.3
63.8
9.6
4.3

Sport 
tourism 
types

Active sport tourism
Event sport tourism

78
223

25.9
74.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α
Emotional 
solidarity 5.28 1.05 -.72 .15 .92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5.98 0.73 -1.38 2.96 .95

Revisit 
intention 5.69 1.05 -1.31 2.52 .83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 Discriminant validity

Variables 1 2 3
Emotional solidarity .949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663 .907

Revisit intention .497 .680 .820

Note. The bolded values represent √A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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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인의 문항 간 내적일관성신뢰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0.7 이상으로 확인되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확보되었다(Nunnally 
& Bernstein, 1994).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AMOS 21.0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
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s Items β AVE CR

Emotional 
solidarity

Residents feel grateful for my benefits to the community. .723

.901 .965

I am proud to welcomes me as one of the community visitors. .787
I treat fairly the community residents.* -
Residents appreciate what I contribute to the community economy. .733
I feel close to some residents I met in this country. .827
I have made friends with some residents in this country. .845
I enjoy interacting with residents. .732
My interacting with residents are positive and useful.* -
I have a lot in common with travelers in this country. .741
I feel affection toward residents in this country. .747
I understand residents in this country. .749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Thrilled about having a new experience.* -

.823 .970

Indulged in the activities. .709
Really enjoyed this tourism experience. .856
Exciting. .804
Once in a lifetime experiences.* -
Unique. .794
Different from previous experience. .798
Experienced something new. .819
Good impressions about the local people. .713
Closely experienced the local culture. .686
Local people in a destination were friendly. .690
Liberating. .755
Enjoyed sense of freedom. .800
Refreshing. .729
Revitalized. .729
I did something meaningful. .814
I did something important. .804
Learned about myself. .637
I visited a place where I really wanted to go. .739
I enjoyed activities which I really wanted to do. .796
I was interested in the main activities of this tourism experience. .669
Exploratory. .679
Knowledge. .714
New culture. .685

Revisit 
intention

I intend to travel again to tourist destination sometime within the next 2 years. .869

.673 .860
I want to visit tourist destination again within the next 2 years. .829
The possibility for me to travel to tourist destination within the next 2 years is ... .759
Tourist destination could be again my next vacations place.* -

χ2/df=2.218, CFI=.904, IFI=.905, RMSEA=.064, SRMR=.066
*Items excluded during the analy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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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 간 독립성 확인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도구들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각 변인 간 직접 효
과, 정서적 연대와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매개효과,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였고,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각 변인의 왜도, 첨도의 수치를 확인한 결과 ±3, ±7을 넘지 않
아 정규성을 확보하였다(Curran et al., 1996). 각 변인 간의 관련 정
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계수 값이 모두 .70보
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23).

구조 모형 검증

해외스포츠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재방문의
도 간의 관계와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에서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df 
=2.218, CFI=.904, IFI=.905, RMSEA=.064, SRMR=.066로 나타났

으며, 이는 만족스러운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다(Byrne, 1998; Hair 
et al., 1998; Hu & Bentler, 1999).

가설 검증 결과,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β=.082, p=.267),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정
서적 연대는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β=.663, p<.0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기억에 남는 관
광 경험은 재방문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
=.625, p<.001), 가설 3 또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정서적 연대와 재
방문의도의 관계에서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
다.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경로계수(β=.415)는 95% 편향신뢰구
간(.226, .641)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본 연구의 다섯 번째 가설인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스포츠 관광 유형은 참여스포츠관광과 이벤트스포츠관광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교차타당성 확보를 위해 형태동일성모
형(Configural invariance model)과 측정동일성모형(Metric 
invariance model)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형태동일성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χ2/df =2.010, CFI=.852, IFI=.854, RMSEA=.058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 수준의 적합도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구
조방정식모형은 다수의 1차 요인 변인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성이 높
아져 적합도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RMSEA 값
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는 연구 맥락에서 수용 가
능한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측정동일성모형에 대한 검증
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df =1.994, CFI=.851, IFI=.853, 

Table 5. Structural model - Direct effects

Path β z p
Emotional solidarity → Revisit intention .082 1.109 .267

Emotional solidarity →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663 7.997 ***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 Revisit intention .625 7.159 ***

*** p<.001

Table 6. Structural model - Indirect effects

Path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95% CI p
Lower Upper

Emotional solidarity → Memorable tourism experiences 
→ Revisit intention .497 .082 .415 .226 .641 ***

*** p<.001

Table 7. Result of moderating effect

Model χ2 df χ2/df CFI IFI RMSEA Result

Unconstrained model 2054.135 1022 2.010 .852 .854 .058 Δχ2(1)=4.126, 
p<.05Constrained model 2058.261 1023 2.012 .851 .854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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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58로 나타났다.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집단 간 동일성 검증
을 실시하였는데 Δχ2=29.305, Δdf =23, p=.170으로 나타나 측정동
일성은 확보되었으며(Kline, 2023), 이에 조절효과를 분석을 위한 교
차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유형(참여스포츠관광 vs. 이벤트스포츠관광)에 따라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람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차이
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경로계수에 제약을 두지 않은 자유모형
(Unconstrained model)과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설정한 제약모형
(Constrained model)을 설정하고,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모형의 적합도는 χ2=2054.135 (df =1022), 
CFI=.852, IFI=.854, RMSEA=.058로 나타났으며, 제약모형은 χ2= 
2058.261 (df =1023), CFI=.851, IFI=.854, RMSEA=.058로 산출
되었다. 두 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는 Δχ2(1)=4.126, p<.05로 확인되
어, 스포츠 관람 유형에 따라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스포츠 관광 유형에 
따른 정서적 연대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이벤트스포츠관광(β=.662, z=7.278, p<.001)이 참여스포츠관광(β
=.509, z=2.539, p<.05)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해외 스포츠 관광에서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재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와 스포츠 관광 유형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관광의 특성상, 관광객들의 정서적 연대가 심층적으로 형성된 
정서적 연대가 아닌 일회성 수준의 정서적 연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재방문의도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
회성의 정서적 연대만으로는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를 다시 방문할 만
큼의 충분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해외 스포츠 
관광은 더 다양한 경험 요소와 감각적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에(Lee & 
Goo, 2019),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연대와 함께 또 다른 매력적인 요
소를 제공한다면 재방문의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관
광객과 지역 사회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
이 스포츠 관광지에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내적
인 요인을 강조하는 등 대인 간의 관계 외의 다른 요소를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연대는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자원봉사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한 An et al.(2022), Jiang 
et al.(2022)의 연구, 한국 DMZ(Demilitarized Zone) 지역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202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서
적 연대는 관광객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유대감을 느끼고, 해당 지역에
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관광지의 관
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 운영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이들의 정서적 연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과의 스포츠 응원 이벤트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스포츠 대항전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함께’라는 감정을 강조하여 

관광 중에 타인과 연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이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018)의 연구, 인도 관
광객을 대상으로 연구한 Tiwari et al.(2022), Tiwari et al.(2023)
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독특한 경험은 관광지의 재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 운영자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긍정
적 경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
광객들에게 흥미롭고 특별하며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관광지에서는 할 수 없는 그 관광지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과 스포츠를 
활용한 힐링 코스와 랜드마크 건설 등을 통해 관광객의 마음을 환기
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이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서적 연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재방문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는 어려
우며, 정서적 연대를 통해 관광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느끼고 기억
할 때 비로소 재방문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 운
영자는 관광객의 정서적 연대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되, 
이를 통해 관광객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과 정서적 연대를 형성한 뒤 이를 유
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가교역할을 하거나 후속 이벤
트를 기획한다면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 관광 유형은 정서적 연대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모든 스포츠 관광이 하나의 같
은 경험으로 정의될 수 없으며, 관광 유형에 따라 정서적 연대가 다르
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특히, 관광객이 참여스포츠관광보다 이벤트스
포츠관광을 즐길 때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벤트스포츠관광이 주로 관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관광객들이 지역주민 또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경
험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벤트
스포츠관광이 정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과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이벤트 전에 구단이나 팀에서 응원 연습 
세션을 마련하여 관광객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경기 중에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응원 이벤트나 지역 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연대는 기억
에 남는 관광 경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정서적 연대와 
재방문의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포츠 
관광 유형 중 참여스포츠관광과 이벤트스포츠관광은 정서적 연대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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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실무적 의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해외 스포츠 관광의 특징인 낯선 문
화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연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
외 스포츠 관광에서 정서적 연대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 관련된 이론 확장에 기여하
였다. 둘째, 본 연구는 스포츠 관광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서적 연대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 유형별 차별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해외 스포츠 관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서적 연대를 활용한 실무적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주
민과 정서적 연대 형성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 교류 프로
그램 등의 전략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높은 
연령층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는 모든 연령대를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
든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연령별 살아온 환
경과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특정 세대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데이터는 비확률 표집 방법인 목적표집
법을 활용하였다. 이는 모집단 전체에 대한 무작위 표집이 아니기 때
문에,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데이터 수집 시
에 관광객의 여행 장소, 시점, 기간 등의 세부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
다. 이는 해외 스포츠 관광이라는 분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는 기여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맥락에서 이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변인 간 영향과 차이를 
연구한다면 해외 스포츠 관광 연구에서의 다양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관광을 하나의 집단
으로 분석하였으나, 참여 스포츠 종목에 따라 정서적 연대와 경험의 
형성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스포츠관광객
을 대상으로 개인 스포츠, 팀 스포츠 등과 같이 종목을 세분화하여 특
성을 연구한다면 더욱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해외 스포츠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으나, 국내 스포츠 관광객과의 비교 연구를 병행한다면 정서적 연대
와 경험 형성 과정에서 문화적 및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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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관광에서 정서적 연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MTE)의 매개효과와 스포츠관광유형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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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해외스포츠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서적 연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 재방문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와 스포츠관광
유형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총 304명의 해외스포츠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의 데이터를 제외한 
301부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정서적 연대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정서적 연대는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넷째,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은 정서
적 연대와 재방문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 다섯째, 스포츠관광유형은 정서적 연대와 기억에 남는 관광 경험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해외스포츠관광에서 지역주민과의 정서적 연대와 관광객의 관광 경험이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스포츠관광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주요어
참여스포츠관광, 이벤트스포츠관광, 사회교환이론, 구조방정식모형분석


